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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없어도 OK…작년 은행 기술신용대출 30% '껑충' 조선비즈

국내 은행권이 지난해 중소기업에 제공한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30%가량 늘어난 267조원으로 집계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잔액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38조71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계대출 증가율 5% 이내 묶일 듯…올해 신용대출 '바늘구멍' 연합뉴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시

약 5%를 써낸 은행도 있지만, 6∼8%를 써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봤기 때문

백기사' 이사진 교체 앞둔 신한금융… 지배구조 재편 불가피 조선비즈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재일교포 사외이사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며 문제 제기를 한 가운데, 신한금융지주가 곧 열릴 이사회에서 이사진을 다양화할지 관심 증대

은행 등 판매사가 판매보수‧수수료 정한다 조선비즈

기존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사 펀드 판매를 목적으로 높은 판매보수를 제시하고, 은행 등 판매사들은 높은 판매보수를 주는 펀드만 골라 파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1)판매사가 판매보수를 스스로 결정, 2)투자자가 판매사에게 판매보수를 직접 지급

은행 이어 보험사에도 '배당 자제령'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은행과 은행지주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배당 자제령’을내려 지난 3년간의 평균 배당성향을 넘지 않도록 요구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환경 불안과 함께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건전성제도(K-ICS) 도입 등을 배당 자제의 근거로 제시

외화보험 판매량 급증... 3년 평균 73.2%씩 성장 조선비즈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까지 생명보험회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3년 연평균 73.2%가 증가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납입 보험료를 해외 국채 중심으로 운용하는 구조

금융위, '개인 대주시스템' 개발 속도전.. 공매도 6월 재개 힘싣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개인 대주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9월에서 6월로 개발 일정을 단축

금융위는 지난 25일 증권사 9~10곳 실무진과 가진 회의에서 대주 서비스 전산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해줄 것을 요청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개미들 공매도 반대 버스 운행 조선비즈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문구가 새겨진 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운행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1월 30일 청원 마감까지 20.6만명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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